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 년 동안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유월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을 지키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이 히브리인들의 3가지 절기는 유예상황이 전혀 없는, 

반드시 지켜야 할 사명처럼 여겨지는 절기예배입니다. 우리 또한 한해의 절반을 살면서, 
또 앞으로 주어질 한해의 절반을 살아내면서 이 믿음의 자리에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신앙적인 요구에 응답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갈렙과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가데스바네아 이후의 세대들인 
백성들은 가나안에 도착한 후에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오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만들게 되는 가장 중요한 
바탕의 말씀을 하십니다.
  
  1. 그 절기의 바탕이 [애굽생활]입니다.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혹독한 
여정을 말합니다. 애굽에서 삶의 여정이 얼마나 힘이 들었던지 출애굽기 2:2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 생활에 모양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지혜로우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켜가면서 꼭 잊지 말아야 할 곳은 애굽이라고 말씀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애굽은 어디입니까? 그 고난의 때를 지금 우리가 기억한다면 현재의 
상황은 더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안다면 우리를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지난날에 힘들고, 어려운 그 고난의 자리가 오늘날 우리의 삶을 감사의 자리로 
인도 할 것입니다. 그 감사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2.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를 현재화 하라]고 하십니다. 감사는 
철저히 오늘이라는 이 자리를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감사를 [지금하라]는 뜻입니다. 
물론 나중에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는 철저히 현재형이자 진행형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17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모든 순간에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환경이 되었기에 감사하고, 환경이 안 되어서 오늘의 감사를 
미룬다면 그것은 살아있는 감사가 아니고 식어진 의미 없는 감사의 표현입니다. 



지금 우리의 감사는 현재화를 이루고 있습니까? 감사가 빠진 빈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빈손이 아닌 풍성한 감사를 드리시는 우리 속도원들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3. 출애굽기 23:17절 ‘네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감사는 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에 남자는 가족을 대표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매년 세 번씩 절기에 모든 남자는 여호와 앞에 보이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이 세 번의 시간이 지나면 거의 일 년의 시간을 지내는 폭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의도이겠습니까? 끊임없는 감사로 지내되 
혼자가 아니라 가족 전체가 감사의 자리로 나아오라는 말씀입니다.

  혹시 우리 속회 가운데 감사를 잊은 분들이 있으십니까? 속회라는 공동체 
안에서도, 개개인적으로 불평과 원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속회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운명공동체 임에도 개개인으로 살아가는 울타리라고 
인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이제는 속회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감사함으로 가득 차서 주변 사람들에게 그 감사가 저절로 흘러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변에 감사가 무너진 가정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감사가 매말랐습니다. 이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가 넘쳐서 그 감사를 
하나님께 보여드려도 될 만큼의 감격이 넘치는 복된 심령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 오늘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었습니까?
1.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가운데 지난 한 주 내게 주신 하나님 은혜는 무엇인지 나눠 봅시다.
                                                                                                                                                               

2. 한 해의 절반을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가장 큰 감사거리가 무엇인지 함께 은혜 나눠 봅시다.
                                                                                                                                                                

❏ 특별히 속회 안에 돌봄이 필요한 지체를 위해 다함께 중보기도 합니다. 
❏ 담임목사님 목회위에 성령충만, 능력충만, 말씀충만을 위해 중보 합니다.

❏ 헌금찬송 :301장
❏ 마침기도 : 속장 혹은 맡은 이

                       
❏ 금주 속회 실천사항 나누기 
 - 속회예배 드리기(가정 / 주중 교회 속회방 / 카톡 그룹톡 / 줌 영상통화)
 - “생기로 살아나라” 예배 안내서와 함께 영성생활 이어가길 바랍니다. 

』


